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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나실인,� 삼손

(매일묵상� 예닮,� 사사기� 14장� 5절� ­� 15장� 20절)             

[...]사사들은 그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표와 같았습
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나실인의 거룩한 삶을 명하셨으나, 그는 
그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사사로서 삼손의 첫 
행보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떼를 쓰는 것이었습니
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의 죄악을 좇아가는 이스
라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삼손과 블레셋 여인의 혼인 과정에서 긴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정
작 인상적인 장면은 없습니다. 결국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
동하다 블레셋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고, 큰 싸움에 이르렀습니다. 철
저히 삼손의 욕망 때문에 갈등이 빚어졌고, 그의 개인적인 복수로 일
이 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
했는지, 사사요 나실인인 자신의 소명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부주의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사사는 가나안의 죄를 좇아 타락해 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사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삼손의 실패와 그로 인한 혼란
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도 삼손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은 
잊어버리고, 맡기신 소명에도 무관심합니다. 나실인의 소명을 잊은 
삼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소명을 잊은 채 그저 
내 눈에 좋은 것을 좇아 살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모자람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소명을 잊은 삼손을 사용하신 것처럼, 때로는 악한 자들
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함은 
또한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과정이야 어찌 되었건 블레
셋과 싸워 이겼으니 삼손이 훌륭한 사사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어떤 식
으로든 쓰임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서는 당신의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시지만, 우리는 각자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잠시 쓰임 받았으나 결국 버
려지는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
님을 믿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 믿음의 열심을 다하며 삽시다.

� � 금주의�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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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닮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닮교회�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안내석의�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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